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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 공기업 외자유치 “혈안”
석유공사, 해외기업 M&A 위해 자금 비축 … 가스공사는 부채 청산

에너지 공기업들이 돈줄을 찾아 연이어 해외 금융시장 문을 두드리고 있다.

전기․가스가격 인상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, 환율 안정을 위해 외화채권 발행을 독려했던 정부 방침

이 맞물리면서 자금부족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.

한국석유공사는 4월 이사회에서 해외 채권을 추가 발행키로 결의했다. 해외 석유기업의 M&A을 위한 준비

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2월에도 하루 생산량이 1만배럴에 달하는 페루 석유기업 Petro-Tech의 지분

50%를 4억5000만달러에 매입하기 위해 외화를 조달한 바 있다.

석유공사는 해외 석유기업의 M&A를 위해 대규모 달러를 조달해야 하지만 환율 급변동 등으로 국내에서

외화자금을 조달하기 여의치 않아 서울 외환시장의 환율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해외에서 수차례로 나누어

M&A 추진자금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.

한국가스공사 역시 6월에 5억달러 규모의 해외채권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.

가스요금 동결에 따른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2008년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도 정부 방침으로 요

금을 적시에 올리지 못해 2007년 말 227.9%였던 부채비율이 2008년 438%로 급등한 상황이다.

한국수력원자력도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설로 소요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반면, 전기료 동결 등

으로 자금 조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외화 조달에 열을 올리고 있다.

2009년에도 5조3000억원의 투자가 계획돼 있어 3조3000억원의 차입이 필요하며 2010년에도 6조3000억원의

투자를 위해 3조6000억원을 조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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